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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현장의 목소리 담은 법령을 만들기 
위해 한국엔지니어링협회 방문

- 엔지니어링 산업계 인력난 해소를 위한 현장의 목소리 청취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22일, 현재 법령 심사가 진행 중인 「엔지니어링

산업 진흥법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하여 한국엔지니어링협회*
(서울시 동작

구 소재)를 방문해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3조에 따라 1974년 설립된 협회로, 전국 엔지니어링 사업
자의 76%인 6천여 개 사업자를 회원사(관련 기술자 약 20만 명)로 두고 있음. 

  해당 개정안은 실무경험이 풍부한 엔지니어링 기술자라도 자격증이 없

으면 중급기술자까지만 승급할 수 있던 것을, 일정한 수준 이상의 경력 및 

학력을 갖춘 경우 특급기술자까지 승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

으로 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약 5,900명의 엔지니어링 기술자가 고급기

술자 또는 특급기술자로 승급할 수 있게 된다.

  이번 간담회는 엔지니어링 관련 사업자 및 기술자 대부분이 소속되어 

있는 한국엔지니어링협회를 찾아 고급 이상의 기술자 인력난 등 엔지니어

링 산업 현장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과 법제 개선에 관한 의견을 듣기 위

해 마련되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법제처 경제법제국 배지숙 국장, 법제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 고범석 법제관, 한국엔지니어링협회 이해경 회장, 산

업통상자원부 엔지니어링디자인과 담당 사무관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 이해경 회장은 늘어나는 엔지니어링 산업 현장의 인력 수요

에 비해 일할 사람이 부족하다면서 오랜 현장 경험을 통해 전문성을 쌓은 

기술 인력도 특급기술자까지 승급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법제처가 적

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부탁했다. 



     

  배지숙 경제법제국장은 “엔지니어링 기술 인력의 수급 안정과 관련 산업

의 활력을 위해 이번 현장심사에서 청취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법령 

심사 과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관련 개정안의 심사를 최대한 신속하게 

완료하겠다”며, “앞으로도 법령이 적용되는 현장의 애로사항에 더욱 귀를 

기울이고 소관 부처와 협업하여 법제도를 적극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

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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